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성자가 보낸 자를 무조건 흠잡지 말고,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되어

야 이긴다. 

2. 이미 승리한 자와 일체 돼야 주님께서 이기는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이

겼으니 함께하여 모두 이기게 하신다. 

3. 사람들은 ‘성자 주님은 선생님이 지난날 잘했다고 왜 그렇게도 칭찬하시

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행하고, 모두 구원

하기 위해 끝까지 조건을 다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승리했기에 지난날 모

든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무조건 칭찬이 아니다. 성자는 냉철하시

어 흠도 점도 다 따지신다.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4. 승리한 자는 흠을 못 잡는다. 승리자를 흠잡으면, 그의 승리를 인정하는 자

들이 군사들이 되어 싸운다. 

5. 하늘에서 보낸 승리자를 건드리고 흠잡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죄인으로 보신다.

6.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신광야로 인도해 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흠잡으

니,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멸하셨다.

7. 섭리사 34년 만에 일단 신부 역사는 승리했다. 신부 역사를 따른 자들도 다 

승리했다. / 고로 이 시대에 성자 주님이 보낸 자가 그동안 한 일 모두가 승리

로 연결되어 모두 인정된 바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

고 말하면 죄가 되고, 그 말을 하는 자는 악평자가 되어 승리의 역사에서 제함

을 받게 된다.

8. 승리자를 따르지 않고 나간 자는 실패자가 되어서 승리자를 악평한다.



9.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는 도덕적으로 별로다.” 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아니다. 잘

한다.” 한다. 그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니, 모두 좋게 보고 말한다.

10.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랑하던 남자와 잘 살다가 남자의 말을 안 듣고 바람

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집을 나가 버렸다. 그때는 누가 그 남자에게 

여자가 나쁘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러

하다.

1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와 그 보낸 자와 일체 되면,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흠을 잡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12. 주의 뜻을 좇아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그 승리로 인하여 과거의 어떤 것

도 잘한 것으로 인정되어 죄인시하지 않는다.

13.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는 늦게 잤어도 늦게 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

히려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났다고 칭찬한다. 만일 늦게 일어났다면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다고 하며 늦게 잔 것까지 들추면서 책망하고 죄로 여긴다.

14. 승리하면, 과거에 책망할 것도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승리의 교

훈거리로 삼는다.

15. 지난날 섭리사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선과 악의 양단에 선 일들이 있다. 

그러나 섭리사가 승리하니, 성자 주님은 지난날 모든 일들을 의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승리로 말씀해 주셨다. 

16. 실험한 것을 확대시켜 성공했으면, 실험한 것이 어떻게 되었어도 승리로 

본다.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이 인정된 바가 되는 것이다.



17. 돈을 사기당했어도 그로 인하여 더 큰 돈을 벌어 왔으면, 사기당한 것까지 

화젯거리가 되어서 교훈으로 말하고 큰돈을 벌어 승리한 이야기를 간증하게 

된다.

18. 과거에 실패했어도 현재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와 원한을 다 복직하게 된다.

19. 과거에 도둑질한 자가 그 후에 회심하고 배가된 도움을 줬으면, 도둑놈 취

급을 안 하는 것이다.

20. 늦게 일어났어도 남은 시간에 할 일을 다 해 놓으면, 성자 주님도 늦게 일

어난 것에 대해 흠잡아 말씀하지 않으신다.

21.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

히 행하면, 주님은 심판의 날을 없애 주신다.

22.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가 의가 될 수 있고, 의가 죄가 될 수 있다.

23. 과거에 범죄 한 자가 온전히 살려고 열심히 살면, 성자 주님도 보낸 자도 

희망을 걸고 쳐다본다. 

24. 과거에 잘한 자가 범죄 하고 살면, 성자 주님도 보낸 자도 실망하고 쳐다

본다.

25.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을 회심하고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았기에 사람

들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그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를 인정해 주며 사도 바울의 교육을 받았다.

26. 가룟 유다는 실패했기에 과거에 열심히 한 것까지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 

가식으로 행한 것이 되었다.



27. 죽어 가는 나무를 살리면 나뭇가지들도 산 취급을 받듯이, 죽어 가는 자기 

자신을 살리면 하나하나의 모든 삶도 산 취급을 받는다.

28. 못한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이다.’ 하고, 잘한 것으로 끝났

으면 ‘하나님 뜻이 있었다.’ 한다.

29. 실패하면 사탄의 것이 되고, 승리하면 주님의 것이 된다. 사탄은 실패의 

존재자요, 주님은 성공의 존재자이시다.

30. 자기 사랑도, 자기 마음도, 자기 몸도 주님의 것이 되어 쓰이면 죄가 아니

다. 

31. 주님의 몸이 되어 쓰였기에 그가 한 일은 성자가 한 일이니 죄가 되겠느

냐. 성자의 것이니 죄가 안 된다.

32. 성자 주님이 그의 육을 쓰고 행한 일을 인간이 죄로 여기고 그 일이 인간 

법으로 볼 때 죄가 되어도 하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하늘 법으로 볼 

때도 죄가 안 된다. 

(계속되는 잠언들을 통해서 65번 잠언을 이해해 보자.)

33. 구약 법으로 보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신약인들

의 행동은 죄였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성자가 오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

시니, 신약 법으로 보면 죄가 아니었다. 신약인들에게는 성자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 

34.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35. 선생이 시켜서 한 일은 선생이 죄로 정하지 않는다.



36. 스스로 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죄한다.

37. 법에 해당되는 자가 있고, 자기 권한과 사명으로 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다. 

38. 비유를 들어 보자.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만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다. 골

키퍼는 자기 사정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고, 사정거리 

밖에서는 얼마든지 발로도 공을 찰 수 있다. / 이와 같이 ‘사명’에 따라 하나님

의 권한이 주어진다. 

39. 골키퍼가 아닌데 손으로 공을 잡으면 축구 법에 걸린다. / 이와 같이 사탄

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때 힐문한다. 그러나 사명으로 인한 권한이 

있는 자는 힐문하지 못한다. 

40. 과수원 주인은 자기 과수원의 과일을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고 팔 수도 

있다. 또한 “과수원의 과일을 따 와라. 팔아 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종이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 / 주인 되신 성자께서 사명자에게 “과일을 따

라.” 하면 따고, “과일을 팔아 와라.” 하면 팔아 오는 것인데, 타인은 그것을 

보고 남이 과일을 따 가는 줄 알고 주인에게 말한다. 그러면 주인은 “가만두어

라.” 한다. 사명자는 성자께서 시켰는데 안 하면 죄가 된다.

41. 사탄이 시켜서 하면 세상에서 볼 때 의가 되어도 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세상에서 볼 때 죄가 되어도 의다.

42. 사도 바울은 “우리 행하는 것이 주가 하는 일이면 어찌하겠느냐.” 했다.

43. 전능자의 법을 범하지 않아야 의가 된다. 


